
존경하는 선교동역자님께,  
 
정치, 경제, 도덕적으로 혼란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와 후원하시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열방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랜만에 
선교소식을 전합니다. 
 
1. 제8차 발칸 선교대회 준비 
선교의 사각지대인 발칸 지역에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13일부터 
16일까지 북 마케도니아에서 개최되는 발칸 선교대회는 4차 대회 때에 주 강사로 오셨던 김삼환 
원로목사님을 주 강사님으로 모시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주안 세계선교전문대학 유근재 총장님, 
알바니아 개신교 총회장님을 위시해서 코소보 총회장님, 북마케도니아 총회장님과  신학교학장님등 
여러분들이 시간 강사님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3박4일일정에 예산을 고려하여 참가인원 100명을 
예정했는데, 130명이 등록을 하여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항상 경험했듯이 풍성한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진행을 합니다. 
 
2. 현지인 사역자 
알바니아 선교교회는 현지인 사역자들로 인해 코로나 시기 이후로 성장과 부흥의 빛이 밝아 옵니다. 
“리자” 전도사, “루비에” 여성 사역자가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알렉산더” 목사님이 라취시에서 
협력목사로, “파트미리” 목사님은 바토래 지역에서 협력목사로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3. 식료품 전달 
알바니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들과 
성인가족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외모를 보면 밝고 아름다워 전혀 가난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경제상황은 어렵습니다. 먼 훗날 성인이 되어 어려운 시절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리라 믿습니다.  
 
 4. 가족 소식 
윤경숙 선교사는 채식주의자로 음식을 소식하지만 항상 건강하고 유쾌하게 생활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인도, 때로는 풀륫 연주, 키보드 반주 등으로 예배사역의 중요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래동안 무리한 사역으로 뜻밖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성대 폴립 수술을 받습니다. 한동안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의료보험이 없는 까닭에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KPCA 소속이 된 후 총회파송을 받지 않고 믿음 선교를 진행하므로 부산 
고신대학 병원에서 선교사에게 치료비 50% 할인해 주는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 진희는 독일에서 섬기는 한인교회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독일어로 통역하는 일을 하던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독일 기센에 있는 최고 보수적인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여 주님의 종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 진성이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순탄하게 미국 버지니아에서 교육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달라스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미국 달라스 영락장로교회에서 영어 담담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거의 해마다 시행되는 발칸 선교대회에 자원하여 통역과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합니다. 저희 온 가족이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어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하나님의 소원,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열심히 달려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 기도제목 * 
1.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선교사로 해외한인장로회 총회파송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파송해 줄 
교회가 나오게 하소서 
2. 알바니아 국내와 국외로 흩어진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유럽전역에 알바니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소서! 
3. 알바니아와 북 마케도니아의 목회자들 연합 말씀사역이 일어나게 하소서!  



4. 제8회 발칸 선교대회(2025. 05. 13-16)에 강사님들의 성령충만함과 참여자들의 영적 각성으로 발칸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5. 선교교회 사역을 협력하는 “알렉산더” 목사님과 “파트미리” 목사님, “리자”와, “루비에” 여성 
사역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건강하게 하소서! 
 
알바니아 윤경숙 이향모 선교사 드립니다. 


